
 
 

<인터뷰> 드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장(종합) 
 

[연합뉴스 2008-01-08 20:04] 

 

"사르코지. 당선인 개혁추진 등 닮은 점 많아"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사르코지 대통령은 박력 있는 개혁 추진 등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개혁'을 모토로 한 양국의 정책추진 과정이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주관으로 9∼1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제7차 한불포럼 

참석차 방한한 티에리 드 몽브리알(64)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장은 8일 오후 호텔 커피숍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정부의 정부개혁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드 몽브리알 소장은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해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해 온 

사르코지 정부 등 외국의 개혁과정을 그대로 좇는 것보다는 시라크 및 미테랑 전 정부의 개혁정책의 

성과와 실패를 면밀히 분석,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드 몽브리알 소장은 인터뷰에 앞서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가진 강연회에서도 공무원 감축과 관련, 

"사르코지 정부는 공무원 3명이 퇴직하면 두 명만 뽑는 등 최종적으로 3분의 2까지 줄여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르코지 대통령이 10여년간 휴가도 잊은 채 일에 푹 빠져 살아온 점이나 개혁추진 방식 

등에서 이 당선인과 닮은 점이 많다"면서 "두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나이 뿐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79년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제문제 관련 싱크탱크인 국제관계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소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외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역임했으며, 프랑스 주요 일간지의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드 몽브리알 소장과 일문일답. 

 

-- 미테랑 이후 사르코지 현 대통령 정부의 개혁정책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미테랑과 시라크, 또 현재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 과정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은 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인수위가 프랑스 역대 정권의 개혁정책의 성패를 분석해보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테랑은 1981년 당선된 뒤 잘못된 개혁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홍역을 겪기도 했다. 몇 달 

후 스페인 총리가 된 곤살레스는 미테랑 정권의 개혁정책을 분석해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 미테랑 이후 정부 개혁정책의 주요 실패 사례는. 

 

▲미테랑 정부 출범시 프랑스의 형편은 현재 프랑스 상황과 정반대였다. 그런데도 공공지출을 늘려 

공공부문의 적자가 크게 늘었다. 또 환율은 떨어지고 인플레율이 날로 상승, 3년 뒤인 1984년에 

반대방향으로 대대적인 시술을 해야 했다. 특히 통화정책이 붕괴 위기에 직면, 재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차기 정부가 미테랑과 사르코지 정권의 개혁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방법론 중 

긍정적인 점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은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 

 

-- '사르코지 개혁'이 단계적이 아닌 '동시다발적' 개혁이라고 했는데.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런 

기조가 한국의 차기 정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사르코지는 일련의 개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프랑스 사회가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은 '동시다발적인 개혁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또는 '한국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 등의 질문을 던져보고 따져보면서 개혁정책을 

치밀한 일정하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사르코지 정부는 노동계 등의 적잖은 저항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정치개혁을 추진해왔다. '사르코지 

개혁'의 원동력은.  

 

▲우선 미테랑과 시라크 전 대통령이 26년간 통치해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특히 수 년 전부터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개혁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돼 온 점이 개혁을 뒷받침해 주는 원동력 중의 하나다.  

 

아울러 시라크 전 대통령은 자기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인물로 비쳤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경험은 

다소 부족해도 에너지가 넘치고, 우호적인 이미지와 적절한 언어구사 등으로 국민을 설득할 줄 아는 

인물이다. 이것이 각종 난관 속에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이다.  

 

-- 강연에서 "사르코지가 나폴레옹 이후 가장 박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는데.  

 

▲프랑스 정부는 3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혁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 비용 감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 하루하루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 사르코지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한.불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양국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 경제교류도 날로 발전하고 있고, 문화 방면 역시 더 없이 좋은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는 특별한 현안이 없는 등 양국 관계에 구름 한 점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구름 한 점 없다"고 했는데,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을 겪어왔다. 

 

▲이는 물론 양국관계에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국제관계연구소장으로서 상세히 논평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duckhwa@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magicⓝ/show/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